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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되새기는동백숲길

석양물든골목벽화

밤바다보다더아름답네

2012년 봄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여수로향하게한

노래한곡이있었다

음악서바이벌프로그램우승팀인버스커버스커가

발표한 여수 밤바다 당장에 여수로 달려가 그곳의

밤을 만나고 싶게 만들었던 곡이다 여수의 밤바다에

는뭔가특별한게있을것같은기분 밤 정취도정취

지만여수의낮도특별하다

아침밤으로 바람이 제법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아

직포근한햇살이남아있다 산책을하기에더없이좋

은계절이다 바다와숲이어우러진오동도산책을나

서보자

오동잎을 닮은 섬 예전부터 오동나무가 많아서 이

름붙여진오동도

127000의 작은 섬이지만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1968년 우

리나라 최초의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오동

도에서남쪽거제지심도까지이어진다

이름은 오동이지만 이곳은 동백나무가 유명한 곳

이기도 하다 참식나무 후박나무 등 190여종의 수목

과함께동백나무가큰군락을이르면서 동백섬또는

바다의꽃섬으로도불린다

동백꽃이끈기 의지 희생정신을상징하는만큼강

한해풍을견디며오랜시간꽃을피워낸다 지금은붉

은꽃잎대신파란잎이사람들을기다리고있지만그

나름의 멋은 있다 마음으로 동백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걸음을 옮긴다 동백이 기다

리는 계절에 다시 한 번 걸음을 해보겠노라는 생각과

함께

오동도로들어가는길에도동백을만날수있다 오

동도의 속살을 들여다 보기 위해서는 육지와 섬을 잇

는방파제길을먼저건너야한다

10분 정도도란도란걸음을걸을수도있고 자전거

를빌려방파제길을달릴수도있다 그리고동백열차

를타고느긋하게바다풍경을감상할수도있다 성인

편도요금 800원 걷는속도와다름없는느긋한속도

지만열차는여행의다른이름같아서그냥지나칠수

없다 동백열차를타고동백섬으로향했다

음악분수가 춤을 추는 광장을 지나 산책로로 걸음

을옮긴다 완만한구릉성산지라특별한복장과준비

는필요없다 그저시간만있으면된다

바다를 지나 들어온 숲길은 고요하다 아름다운 곡

선으로 뻗어있는 후박나무와 한데 무리져 사람들을

맞는 동백나무 하늘 높게 뻗어 오른 해송 등 숲을 지

나고나면그끝에바다가기다리고바다를지나돌아

가면다시숲이이어지는지루할틈없는산책 대나무

의 일종인 시누대가 만들어내는 터널도 이색적이다

마주보고 선 시누대가 서로를 의지하며 터널을 만들

어내고있다

바다가 만들어낸 풍경도 일품이다 암석해안에는

소라바위병풍바위 등 기암절벽이 절경을 이루고 있

다 용굴도지나칠수없다 오랜시간이곳을오가는

파도에깎여만들어진자연의작품이다

달팽이 우체통도 이곳의 명물이다 느림보 우체통

으로불리는 달팽이우체통에모인엽서는12월일괄

적으로배송된다잠시잊고있던추억을뒤늦게찾아

온엽서한통에다시되돌릴수있는재미가있다

바다 위 산책이 끝난 뒤에는 사람사는 풍경을 만나

러 가보자 여수 고소동 천사 벽화 골목길 여수의 가

장 오래된 산동네 골목 1004m길 담벼락이 그림에 담

겼다 1004m의길이이어져있어서 천사골목이라는

예쁜이름도붙었다

거미줄처럼구불구불한길이얽혀있는이곳에서는

여수바다가한눈에내려다보인다벽화를쫓아골목

을돌아나오면바다가보이고돌산대교가보인다

오랜 삶의 흔적이 담긴 담벼락에는 고운 진달래꽃

그림에시한수가쓰여있기도하고귀여운바다속풍

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낡은 담벼락에 물고기가 날아

오르기도 하는 벽화 마을 풍경에 마음이 푸근해진다

화살표를 따라 골목길 탐험을 한다 이곳을 터전으로

사는사람들의삶도슬쩍엿볼수있다

여수 구항에서 시작해 고소동 언덕을 거쳐 진남관

까지 총 7개 구간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끈다 지치면

잠시 이순신 광장으로 내려와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있다 바다를보며마시는차한잔낚시대를드리우

고서있는사람들의모습이여유를더해준다

벽화골목을 도는 사이 해는 뉘엿뉘엿 바다를 넘어

내일로향해간다 어둑해진하늘 기다렸던여수의밤

을만날수있는시간이다싱싱한해산물을그냥지나

칠 수 없다 앞바다에서 잡아왔다는 감성돔에 싱싱한

멍게 해삼등바다가물컹하게씹힌다 좋은안주에

술 한잔 빠질 수 없다 눈 앞에는 밤바다가 잔잔하게

출렁이며흥을돋는다입과눈으로여수바다의맛과

멋을느끼는시간 돌산대교의불빛은그낭만에온기

를더한다 글사진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훌쩍 떠난 가을여행여수오동도벽화골목길

바다기암절벽절경따라걷는산책길

달팽이우체통서 12월에받아볼엽서띄우고

1004 골목길사람삶 푸근한만남

오동잎을닮은 동백의섬여수오동도바다위울창한숲속을거닐며느긋한산책을할수있다중간중간모습을보이는바다가빚은풍경도환상적

이다

바다를 마주한 오동

도 광장의 음악 분수가

여행의흥을더한다

구불구불 1004m의 골목

길을따라여행객을맞는 여

수벽화골목


